
라디오존데 관측 기반 양평지역 5월 기상 연직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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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는 매년 봄 학과 학부/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야외공동관측 워크샵을 통해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을 이용한 대기 관측을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라디오존데 관측 실습도 자주 수행되는데, 흥미롭게

도 2019년, 2023년, 2024년 5월에 모두 양평에서 라디오존데 관측 실습이 이루어졌다. 기상청에서 수도권 지역의 라디오존데 

상시 관측망을 오산 지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그 수는 매우 적지만 다년간 수집한 이 자료에 기반한 양평지역

의 기온, 바람, 상대습도의 연직 분포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지역 기상을 이해하는데 나름 유의미한 사례 분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활용된 관측 정보는 2019년 5월 10일, 2023년 5월 19일, 2024년 5월 10일에 수행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수행된 오

산 지역의 라디오존데와의 비교 결과 기온의 연직 분포는 상당히 흡사하게, 풍속은 비록 편차는 다소 나타나지만 연직 분포 모

양은 상당히 흡사하게, 상대습도의 경우 5km 이상 고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비록 양평이 경기 동부, 오산이 경기 남부에 위치하고 두 지역의 직선 거리가 약 50-60 km 정도 차이를 가지지만 비교적 기상 

연직 분포 특성이 유사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양평 지역 라디오존데 관측을 같은 지역 동일시간대의 재분석 자료

(MERRA-2) 기상장 자료와 비교했을 때도 기온의 연직 분포는 매우 흡사하게, 풍속의 연직 분포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정량

적인 차이가 일부 존재하는 모습으로, 상대습도의 연직 분포 차이는 제법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즉, 적어도 대기

의 경압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기온의 경우는 어느 정도 지역 범위에서 연직 분포를 퍽 유사하게 가지며 라디오

존데 관측 결과나 재분석 자료의 결과나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풍속이나 상대습도 같은 경우는 연직 분포 분

석 과정에서 지역의 차이, 활용하는 자료의 차이를 감안하고 좀 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교

육과정에서 수집, 생산되는 지엽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름대로 지역의 대기 특성을 유의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소

규모의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학회 참여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며 이런 ‘one-source multi-use’ 관점에서의 자유로운 시도들

을 통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연구 주제 및 학술적 발견의 씨앗을 발굴해낼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런 

연구 결과물이 한국기상학회 대기지 등을 통해서 발표되고, 그 내용이 연구자들 및 일반 기상정보 수요자들에게도 공유된다면 

훨씬 더 풍요로운 토론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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